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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 양과 내집단이 아동의 선호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성을 파악하
기 위해 만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1a(N=22)에서는 아동에
게 자원(플레이도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래와 적게 가지고 있는 또래 중에 누구와 
함께 놀이하고 싶은지를 물어 자원의 많고 적음을 기반으로 한 또래선호를 알아보았다. 
실험 1b(N=22)에서는 아동에게 같은 색깔의 티셔츠와 다른 색깔의 티셔츠를 입은 또래 
중 누구와 놀이하고 싶은지를 물어 최소집단 패러다임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
로 실험 2(N=31)에서는 자원의 많고 적음과 최소집단으로 형성된 내집단이 또래선호에 
미치는 상대적인 효과성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아동은 자원을 적게 가지고 있는 또래
보다는 자원이 많은 또래를, 자신과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을 외집단 또래보다는 자신과 
옷 색깔이 같은 내집단 또래를 더욱 선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많고 적음 보다는 
내집단에 대한 선호가 유아기 아동에게서는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후속연구의 방향성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원의 양, 최소집단, 내집단, 래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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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특히 부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회적 
상호작용이 또래로 확장되는 유아기의 아동들은 
어떠한 또래 아동을 선호할까? 다수의 선행연구
를 통해 아동들은 성별, 인종, 연령 등과 같은 생
물학적으로 유사한 또래를 선호하며(Dunham et 
al., 2006; French, 1987; Maccoby & Jacklin, 
1987), 다양한 생물학적 요인 간 선호도의 상대
적인 영향성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Shutts et al., 2010). 예를 들어, 아동은 인종은 
같지만 성별이 다른 또래보다 인종은 다르나 성별
이 같은 또래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였다(Shutts 
et al., 2010).

더불어, 생물학적 기준 이외에도 자원의 양과 티
셔츠 색깔과 같은 비생물학적 요인 역시 아동의 또
래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가령, 
유아 초기부터 자원을 적게 가지고 있는 또래보다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래를, 자신과 다른 색
깔의 티셔츠를 입은 외집단보다는 같은 색깔의 티
셔츠를 입은 내집단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Dunham et al., 2011; Shutts, 2015). 불변하는 
생물학적 요인과 달리 비생물학적 요인은 가변적이
라는 점에서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개입 프로그램을 제시 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비생물학적 요인이 또래 선호에 미치는 영향
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까
지 이러한 비생물학적 요인이 아동의 또래 선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성을 검증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영어 표현 중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는 표현과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흙수저’, ‘금수저’라는 용
어를 사용하며 자본을 기준으로 사회적 집단을 나
누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인식하

고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게 자원의 많고 적음
에 따라 상대방을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지적, 
사회적, 도덕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가령, 
4세 유아도 자원이 많은 또래를 선호하며(Horwitz 
et al., 2014; Shutts et al., 2016), 자원이 많은 
또래가 지적으로 더 유능하고, 인기가 많으며, 책
임감 있는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Li et al., 2014; Shutts et al., 2016). 

자원이 많은 개인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설명하는 
한 가지 가설은 아동들은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원을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는 상
호호혜성(reciprocity)의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Ahl & Dunham, 2019; Paulus et 
al., 2013). 예를 들어, 4∼5세, 7∼8세 아동들 모
두 자원을 많이 가진 아동(곰 인형 8개)이 적게 가
진 아동(곰 인형 3개)보다 다른 아동에게 자원을 
나누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범문화적으로 나타난다(Ahl & Dunham, 
2019).

하지만, 앞선 연구결과들은 자원을 많이 가진 아
동이 내집단 혹은 외집단인지에 대한 단서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아
동이 자원을 많이 가진 개인이 외집단일 경우에는 
자원을 나누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낮아지거나 나
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동은 
외집단보다는 내집단 구성원에게 더욱 호의적으로 
자원을 나누어 주는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Dunham et al., 2011), 외집
단 구성원이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
눔 행동에 대한 기대가 낮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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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가 내집단인지 혹은 외집단인지 구분하여 살펴
보지 않았기에 자원의 양에 대한 선호가 외집단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혹은 그 효과성이 감소
하거나 상쇄되는지 등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자
원의 양과 내집단이라는 서로 상반된 비생물학적 
요인들 간의 비교(i.e., 많은 양의 자원을 가진 내
집단 구성원 vs. 적은 양의 자원을 가진 외집단 구
성원)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자원의 양을 기
반으로 나타나는 또래선호가 내집단 선호보다 강한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
과는 아동의 또래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비생물학적 요인(자원의 양, 내집단 vs. 외집단)간
의 상대적인 영향성을 검증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
원에 근간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는 점에서 이론적, 실증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비록 본 논문의 목적이 또래선호에 영향을 미치
는 비생물학적 요인 간의 상대적 영향성을 살피는 
것이긴 하나 생물학적 기준에 근간한 또래선호를 
살펴본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기에 이를 간략하
게 소개한 후, 비생물학적 요인에 근간을 둔 또래
선호 연구를 소개하였다.

생물학적 요인에 근간한 또래선호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인간은 자기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한 선호를 나타낸다. 영유아기에는 성별, 
인종, 연령 등 생물학적 요인들이 내집단과 외집
단을 나누는 기준이 되며(이정민, 이강이, 2014; 
Dunham et al., 2006; Maccoby & Jacklin, 
1987; Shutts et al., 2009), 이는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에 대한 편향, 즉 내집단(in-group)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기도 한다(Buttleman & Böhn, 
2014; Nesdale & Flesser, 2001). 

가령, 아동은 다른 성별의 아동보다 동일한 성별
의 아동과 놀이하기를 선호하며, 이러한 경향성은 
유아기를 거치며 더욱 강해져, 6세에는 동일한 성
별과 놀이하는 시간이 다른 성별과 놀이하는 시간
의 11배가 된다(Maccoby & Jacklin, 1987).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동들의 내집단
에 대한 선호가 밝혀진 바 있다. 만 3세 아동의 
경우 동성 친구 선호가 뚜렷하지 않았으나(홍순옥, 
2003), 만 4․5세 유아의 경우 동성 친구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이태영, 2011; 홍순옥, 
2003), 특히 5세 아동에게서 그 경향이 더욱 강하
게 나타났다(홍순옥, 2003).

인종 역시 아동의 또래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미국의 백인 아동은 흑인과 
아시아인인 또래보다 백인 또래를 선호하였으며
(Dunham et al., 2006), 자신과 같은 인종의 또래
를 선호하는 만 6세 아동들은 자신과 동일한 인종
은 긍정적 단어 및 정서와 연합시키는 반면, 타 인
종은 부정적 단어 및 정서와 연합시키는 경향성이 
있다(Dunham et al., 2008).

드물긴 하지만 각기 다른 기준으로 구성된 사회
적 내집단의 상대적 영향성을 비교한 연구도 존재
한다. 인종, 성별, 그리고 연령이 또래선호에 미치
는 상대적인 영향성을 검증한 연구에서 아동은 인
종보다 성별과 연령을 우선시하여 또래를 선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Abel & Sahinkaya, 1962; 
Shutts et al., 2010). 가령, 만 3세 아동들은 성별 
혹은 연령이 유사한 또래가 제안하는 장난감을 그
렇지 않은 또래가 제안하는 장난감보다 더욱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인종은 아동의 장난감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별과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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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대적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에서는 성별이 연
령보다 더욱 강력한 내집단의 준거라는 것이 밝혀
졌으며(Taylor & Gelman, 1993), 최근 국내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반복 
검증된 바 있다(Kim & Kim, 2020). 이러한 결과
는 사회집단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기준 
간에 상대적인 영향성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비생물학적 요인에 근간한 또래선호

앞서 살펴본 성별, 인종, 연령 등과 같이 비교적 
명확하고 생물학적인 근간이 있는 기준 이외에도 
티셔츠 색깔과 같이 임의적(arbitrary)으로 부여된 
최소한의 단서가 아동의 또래선호에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Dunham et al., 2011; Dunham & 
Emory, 2014; Plötner et al., 2015). 예를 들어, 
운동회에서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 팀별로 티셔
츠를 맞춰 입는 것만으로도 내집단(in-group)에 
대한 선호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록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최소 기준, 즉 최소집단 패러다임
(minimal group paradigm)은 비교적 최근에 연
구가 이루어졌지만, 사회심리학분야에서는 Henri 
Tajfel을 필두로 1970년대부터, 최소집단이 집단 
편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Tajfel(1970)은 명목상으로만 집단을 구분하는 최
소집단의 조건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집단 간 분류에 있어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
고 있어야 하며, 둘째, 집단 사이에 경쟁이나 불평
등한 지위의 격차가 없어야 하고, 셋째, 내집단 혹
은 외집단과 차별적인 상호작용(면대면)의 기회가 
부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별이나 인종
은 위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티셔츠 
색깔과 같이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 나눠진 집단은 

위의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인과 마찬가지

로 최소집단을 기준으로 내집단에 대한 선호가 나
타난 바 있다. Dunham 외(2011)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티셔츠 색깔만으로 최소집단을 구분하여 
내집단 선호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들은 자신이 속한 최소집단에 더 많은 자원을 
분배하였으며, 내집단 아동이 자신에게 더 많은 자
원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ham et al., 2011).

앞서 살펴본 최소집단 패러다임에 따른 내집단 
선호 이외에도 또래가 가진 자원의 양이나 질 역시 
아동의 또래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르면 만 4세부터 아동들은 더 많은 양의 자
원(예: 플레이도우, 스티커)을 가진 인형을 적은 양
의 자원을 가진 인형보다 선호하며(Li et al., 
2014), 더 좋고 깨끗한 학용품과 옷을 가진 또래를 
그렇지 못한 또래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utts et al., 2016).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자원의 양에 대한 정
보는 또래선호를 넘어, 유능감, 책임감, 도덕성과 
같이 더욱 광범위한 평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가
령, 만 4∼5세 아동은 자원을 적게 가지고 있는 또
래에 비해 자원을 더 많이 가진 또래가 지적으로 
더욱 유능하고, 인기가 많으며, 책임감 있는 행동
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Shutts, 2015; Shutts et 
al., 2016; Sigelman, 2012). 또한, 많은 양의 자
원을 가진 인형을 적은 양의 자원을 가진 인형보다 
도덕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Myślińska-Szarek 
& Baryła, 2018). 

종합해보면, 아동은 성별, 연령, 인종과 같은 생
물학적 기준 이외에도 티셔츠 색깔, 자원의 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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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실험별 래선호 결과

같이 비생물학적 요인을 기반으로 또래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다. 더불어, 이러한 기준들 간에 우선
순위가 존재하는데, 생물학적 기준의 경우 유아기 
아동은 인종보다는 연령과 성별을, 연령보다는 성
별을 기준으로 또래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Kim & Kim, 2020; Shutts et al., 
2010). 하지만, 앞서 언급한 최소집단과 자원의 양
에 기반한 또래선호에 대한 연구는 국외 아동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을 뿐,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이를 
반복 검증한 연구는 부재하다. 더불어 현재까지, 
비생물학적 요인 간의 상대적인 영향성을 탐색한 
연구는 국내외에 부재하다. 

최근 국내에서 만 4∼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소
집단으로 형성된 내집단 구성원이 자원이 없는 개
인에게 자원을 나누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
이 있음을 밝히면서 최소집단이 또래선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바 있으나(박주향, 진경선, 
2020), 실제 최소집단으로 형성된 내집단 선호가 
국내 아동의 또래선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진 않았다. 하지만, 여러 문화권에서 이루어
진 연구를 살펴보면 최소집단의 효과성이 문화마다 
상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유럽계 캐나

다인은 내집단 편향이 나타난 반면 동아시아인은 
편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Ng et al., 2016), 일본
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최소 집단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미국인에게 내집단 편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Falk et al., 2014). 이러한 결과는 최소
집단의 효과가 문화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하
기에(Falk et al., 2014; Ng et al., 2016), 최소집
단을 기준으로 한 또래선호를 국내 아동을 대상으
로 반복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1) 
자원의 양에 따라 또래선호가 달라지는지(실험 1a), 
2) 최소집단에 근간한 내집단에 대한 선호가 나타
나는지(실험 1b)를 우선적으로 검증한 후, 국내외 
최초로 3) 자원의 양과 최소집단이 또래선호에 미
치는 상대적인 영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실험 2).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원의 양과 최소집단을 기준으
로 형성된 내집단(vs.외집단)에 기반한 유아의 또래 
선호가 문화적 차이에 기반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경향성임을 확인하고, 두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성
을 검증함으로써 자원의 양 혹은 내집단에 기반한 
차별과 편견을 줄일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의 초석
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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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 선호 실험 사진 시

이르면 만 4세부터 자원의 양에 대한 개념 형성
을 기준으로 또래선호를 보인다는 연구(Li et al., 
2014; Shutts et al., 2016)와 이 시기부터 최소집
단을 기준으로 한 또래선호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Dunham et al., 2011)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만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각 실험별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실험 1a. 만 4~6세 아동은 자원의 양이 많은 또

래를 자원의 양이 적은 또래보다 선호하는가?
실험 1b. 만 4~6세 아동은 최소집단으로 형성된 

내집단 또래를 외집단 또래보다 선호하는가?
실험 2. 만 4~6세 아동은 자원의 양과 최소집단

으로 형성된 내집단 중에 어떤 기준을 근간으로 또
래를 선택할 것인가?

실험 1a

실험 1a는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자원의 양에 
기반한 또래선호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자원의 양에 따른 또래선호 실험은 청주시의 유
치원 2곳의 협조를 구해 만 4∼6세 아동을 대상으
로 각 유치원의 빈 교실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기관장의 협조를 얻어 부모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배부하였고 동의를 한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든 자료수집과 연구절차는 
OO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OOOO-201811-SB-0158). 연구에 참여한 아동
은 남아 10명, 여아 12명으로 총 22명이며, 평균 
연령은 4.64세(평균 월령: 63.46개월, 월령 범위: 

48-74개월)였다. 부모의 동의를 얻은 아동을 대상
으로 실험이 시작되기 전 아동에게 다시 한번 실험 
참여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았다. 실험은 사전에 
연구 시나리오에 관해 교육을 받은 연구자 한 명과 
한 명의 아동이 일대일로 진행되었다.

실험자극

실험에 사용된 사진은 참여하는 아동과 비슷한 
연령의 아동 사진을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선호
도 통제를 위해 실험에 참가하는 아동과 같은 성별
의 아동 사진을 사용하고 자원의 많고 적음이 명확
하게 드러나는 플레이도우를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사용된 사진의 예시는 그림 2와 같다.

실험절차

본 연구의 실험 절차는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검
증된 Li 외(2014)의 연구 절차와 동일하게 자원의 
양이 적은 또래 표현 시 플레이도우 1개를, 자원의 
양이 많은 또래 표현 시에는 플레이도우 3개를 매
칭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장소에 참가 아동이 들어오면 노트북이 놓
인 책상 앞에 앉도록 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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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n M(SD) t

선호도
플레이도우 1개 4

0.82(0.40) 3.78**

플레이도우 3개 18
p<01.

표 1. 실험 1a 자원 선호도 차이 (N=22)

동의를 구하였다. 아동이 자리에 앉아 동의를 구하
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실험은 한 명당 3~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아동
에게는 노트북을 통해 같은 성별의 아동 사진 두 
장을 한 슬라이드로 보여주었다. 자원의 양에 따른 
또래선호 실험에서는 플레이도우의 개수를 다르게 
하여 자원의 많고 적음을 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 슬라이드에 같은 성별의 3개의 플레이도우를 가
진 아동의 사진과 1개의 플레이도우를 가진 아동의 
사진을 함께 보여준 후 “이 친구는 플레이도우를 1
개 가지고 있고, 이 친구는 플레이도우를 3개 가지
고 있대. OO는 누구와 놀이를 하고 싶어?”라고 질
문하여 참여 아동의 자원의 양에 기반한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플레이도우의 개수는 한 쪽에 고정하
여 진행하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의 플레이도우 개
수를 바꾸어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
구 시나리오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선택에 따른 선호도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여 단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
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논의

자원의 양에 따른 선호 결과는 <그림 1, 왼편>에 
제시하였다. 참가 아동이 플레이도우 1개를 가진 
아동을 선택할 경우 0, 플레이도우 3개를 가진 아
동을 선택할 경우 1로 코딩하였다. 또한 참가 아동
이 3개의 플레이도우를 가진 아동을 우연히 선택하
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원의 양에 
따른 선호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호(선
호=1)와 비선호(비선호=0) 사이의 중간값인 0.5를 
검정값으로 하여 단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21)=3.78, p<.01). 총 22명의 아동 중 18명의 아
동(81.8%)이 플레이도우 3개를 가지고 있는 또래와 
놀이하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여 자원의 양이 많은 
아동을 우연히 선택했을 경우보다 더 많이 선택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Shutts, 2015; 
Shutts et al., 2016)와 마찬가지로 만 4∼6세에는 
자원의 양(플레이도우)이 더 많은 아동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유아의 자원의 양에 따
른 선호도는 연령(r(20)=-.09, p=.68) 및 성별
(r(20)=-.28, p=.21)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양의 자원을 가진 또
래와 어울리기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연령 및 성별
과 무관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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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1 자원의 양 선호도 -
2 연령 -.09 -
3 성별 -.28 -.06 -

표 2. 실험 1a 상 계수 (N=22)

그림 3. 최소집단 선호 실험 사진 시

실험 1b

실험 1b는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최소집단 기준
으로 형성된 내집단에 대한 또래선호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최소집단 선호 실험은 지역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행사주최 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해진 부
스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부모의 동의
를 얻은 후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이 시작되기 전 다시 한 번 실험 참여에 대한 
아동의 구두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가 아동은 남
아 14명, 여아 8명으로 총 22명의 아동이 실험에 
참가하였고 평균 연령은 5.05세(평균 월령: 66개월, 
월령 범위: 53-78개월)였다. 실험은 사전에 연구 
시나리오에 관해 교육을 받은 연구자 한 명과 한 
명의 아동이 일대일로 진행되었다.

실험자극

본 연구의 실험 절차는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검
증된 Dunham 외(2011)의 연구 절차와 유사하게 
티셔츠 색깔로 최소집단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사진은 연구 1a에서 사용된 
사진과 동일하다. 연구 1a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

른 또래선호도를 통제하기 위해 실험에 참가하는 
아동과 같은 성별의 또래 사진을 사용하였다. 사용
된 사진의 예시는 그림 3과 같다.

실험절차

실험 장소에 참가 아동이 들어오면 노트북이 놓
인 책상 앞에 앉도록 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동의를 구하였다. 아동이 자리에 앉아 동의를 구하
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실험은 티셔츠 입는 시간
을 포함하여 한 명당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
다. 참여 의사를 밝힌 아동은 연구에 참여하는 순
서대로 초록 또는 주황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하였
으며, 각 집단에 비슷한 수의 아동이 참여하도록 
집단별 참여 아동 수를 체크하며 연구를 진행하였
다. 집단에 배정된 후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 이야
기해주며(예; “OO는 오늘 주황색(초록색)팀이야. 그
러니 주황색(초록색)티셔츠를 입자.”) 초록 또는 주
황색 티셔츠를 입혀주어 소속감이 두드러지게 하였
다. 노트북 화면의 한 슬라이드에 같은 티셔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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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n M(SD) t

선호도
자신이 속한 집단 16

0.73(0.46) 2.34*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 6
p<.05.

표 3. 실험 1b 최소집단 선호도 차이 (N=22)

변인 1 2 3
1 최소집단 선호도 -
2 연령 .04 -
3 성별 .17 .05 -

표 4. 실험 1b 상 계수 (N=22)

입은 유아의 사진과 다른 티셔츠를 입은 유아의 사
진을 함께 보여주고 “이 친구는 주황색 집단이고 
이 친구는 초록색 집단이야, OO는 둘 중에 누구하
고 같이 놀이를 하고 싶어?”라고 질문하여 참여 아
동이 어떤 아동과 놀고 싶은지 질문해 선호도를 측
정하였다. 티셔츠의 색상은 한쪽으로 고정하여 진
행하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 사진의 티셔츠 색깔을 
바꾸어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시
나리오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선택에 따른 선호도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여 단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
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논의

최소집단에 따른 선호도는 <그림 1, 가운데>에 
제시하였다. 유아가 자신이 속한 최소집단을 선택

하지 않는 경우 0을, 자신이 속한 최소집단을 선택
하는 경우 1로 코딩하였다. 유아가 자신의 속한 집
단에 대한 선호도를 우연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내집단 선호도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집단선호(1)와 외집단선호(0) 사이
의 중간값인 0.5를 검정값으로 하여 단일표본 t검
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t(21)=2.34, p<.05). 총 22명의 아동 
중 16명의 아동(72.7%)이 자신과 같은 색의 티셔
츠를 입은 최소집단의 아동을 선택하여, 자신이 속
한 최소집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우연히 선택하는 
경우보다 많아 자신의 최소그룹을 더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아동에게도 
최소집단 선호도의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
한 것으로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최소집단의 간접
적인 선호도를 살펴본 선행연구(박주향, 진경선, 
2020; Dunham et al., 2011)의 결과와 같다는 것
을 한 번 더 확인함과 동시에 국내의 만 4세 아동
에게도 최소집단 선호도의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아의 최소그룹에 대한 선
호는 연령(r(20)=.04, p=.86) 및 성별(r(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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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 vs. 최소집단 선호 실험 사진 시

p=.44)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소집단을 기준으로 형성된 내집단
에 대한 선호가 연령 및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 2

앞서 진행한 실험 1a와 1b을 통해서 국내 아동
에게도 자원의 양과 최소집단을 기준으로 한 내집
단 선호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원
의 양과 최소집단을 기준으로 형성된 내집단 중 어
떤 요인을 토대로 또래를 선택하는지 확인하기 위
해 실험 2를 진행하였다. 실험은 사전에 연구 시나
리오에 관해 교육을 받은 연구자 한 명과 한 명의 
아동이 일대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

실험은 청주지역 유치원의 협조를 구해 만 4∼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의 빈 교실에서 실험
이 진행되었다. 기관장의 협조를 받아 부모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배부하였고 동의를 한 부모의 
자녀에 한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이 시작되기 
전 아동에게도 다시 한번 실험 참여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았다. 모든 자료수집과 연구절차는 OO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0000-201811-SB-0158). 연구 참가 아동은 남아 
19명, 여아 12명으로 총 31명이 실험에 참가하였
으며, 평균 연령은 5.23세(평균 월령: 67.58개월, 
월령 범위: 56-79개월)였다.

실험자극

실험에 사용된 사진은 실험1a와 1b에서 사용된 
사진을 실험 2의 시나리오에 맞게 자원의 양을 다
르게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실제 연구에 사용된 사
진의 경우 성별에 따른 선호도를 통제하기 위해 실
험에 참가하는 아동과 같은 성별의 또래 사진이 사
용되었다. 사용된 사진의 예시는 그림 4와 같다.

실험절차

실험 장소에 참가 아동이 들어오면 노트북이 놓
인 책상 앞에 앉도록 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동의를 구하였다. 아동이 자리에 앉아 동의를 구하
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실험은 티셔츠 입는 시간
을 포함하여 한 명당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
다. 참여 의사를 밝힌 아동은 연구에 참여하는 순
서대로 초록 또는 주황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하였
으며, 티셔츠 색깔을 통한 최소집단 구분은 실험 
1b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이후 정해진 장소의 노트북 컴퓨터 앞에 아동을 
앉게 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노트북 화면에는 한 
슬라이드에 플레이도우의 개수가 적은 내집단(같은 
색의 티셔츠) 또래와 플레이도우의 개수가 많은 외
집단(다른 색의 티셔츠) 또래의 사진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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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n M(SD) t

선호도
자원의 양 9

0.71(0.46) 2.53*

최소집단 22
p<.05.

표 5. 실험 2 자원의 양과 최소집단 선호도 차이 (N=31)

변인 1 2 3
1 최소집단 선호 -
2 연령 .31 -
3 성별 -.07 -.12 -

표 6. 실험 2 상 계수 (N=31)

누구와 놀이하고 싶은지 물었다(예: 이 친구는 초
록색(주황색)팀이고, 플레이도우를 3개 가지고 있
어. 그리고 이 친구는 주황색(초록색)팀이고 플레이
도우 1개를 가지고 있어. OO는 둘 중에 누구하고 
같이 놀이를 하고 싶어?). 자원의 양과 최소그룹 
티셔츠 색은 한쪽으로 고정하여 진행하지 않고 왼
쪽과 오른쪽을 서로 바꾸어가며 실험을 진행하였
다. 구체적인 연구 시나리오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선택에 따른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여 단일표본 t 검정
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논의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한 선호와 내집단에 대한 
선호는 <그림 1, 오른쪽>에 제시하였다. 자원의 양
이 많은 아동을 선택한 경우 0, 자신과 같은 티셔

츠를 입은 최소집단을 선택한 경우 1로 코딩하였
다. 자원의 양이 많은 아동과 자신과 같은 티셔츠
를 입은 최소집단의 아동 중 어떤 아동을 더 선호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정값 0.5를 기준으로 단일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자원의 양이 많은 아동 
선호=0, 최소집단 아동 선호=1, 검정값=0.5),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t(30)=2.53, p<.05). 총 31명의 
아동 중 22명의 아동(71.0%)이 자신과 같은 색의 
티셔츠를 입은 최소집단 아동을, 9명의 아동이 플
레이도우를 3개 가지고 있는 아동(29.0%)을 선택
하여 플레이도우를 더 많이 가진 외집단 또래보다 
플레이도우의 개수는 적지만 자신과 같은 내집단 
또래를 더 선호하였다. 이는 유아가 최소집단으로 
형성된 내집단을 자원이 많은 외집단 또래보다 선
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의 양 및 최소집단
에 대한 선호는 연령(r(29)=.31, p=.10) 및 성별
(r(29)=-.07, p=.71)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및 성별과 무관하게 
내집단에 대한 선호가 자원을 많이 가진 또래에 대
한 선호보다 강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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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논의

본 연구는 국내 만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자
원의 양과 최소집단으로 형성된 내집단에 대한 선
호를 확인하고, 두 비생물학적 요인 간의 상대적 
영향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실험 1a에서는 선행
연구(Li et al., 2014; Olson & Shutts, 2010; 
Shutts et al., 2016)와 마찬가지로 국내 아동들 
역시 자원이 적은 또래보다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유아기 아동들도 수혜를 얻은(advantaged)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선호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와 맥을 같이 한다(Olson et al., 2006; Olson et 
al., 2008). 수혜 집단에 대한 아동의 선호는 정서
적 태깅(affective tagging; Olson et al., 2008)
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가령, 아동들이 자원의 양
에 대한 정보를 외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
황에서도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또래(혹은 인형)를 
더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인다(Li et al., 2014; 
Myślińska-Szarek & Baryła, 2018)는 연구는 아
동이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자극(예: 많은 자원)과 
연합된 개인 혹은 집단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
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험 1b에서는 국내 아동들 역시 임의적인 기준
으로 형성된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은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면에 따
라 티셔츠 색깔이 정해지는 상황에서도 자신과 같
은 색깔의 옷을 입은 내집단을 자신과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은 외집단보다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등(Dunham et al., 2011) 최소한의 단서를 기준으
로 형성된 내집단에 대한 선호는 여러 연구를 통해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내집단에 대한 강한 선호는 또래가 가지

고 있는 자원의 양에 대한 선호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2에서는 최소집단 패러다임을 통해 
자원은 많지만 외집단인 또래와 자원은 적지만 내
집단인 또래 중 누구에 대한 선호가 높은지를 검증
함으로써 두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성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외집단 또래보
다 자원은 적지만 자신과 같은 티셔츠를 입은 내집
단 또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원의 양보다 최소집단 패러다임으로 형성된 내집단
에 대한 선호가 또래 선택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유아의 반응은 진화론적 관점과 규범적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강한 내집단 선호는 인간이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화해 온 과정에서 획득한 적응 기제라 여긴
다. 아동들이 내집단 구성원에게는 친사회적으로 
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외집단 구성원
에게는 이러한 도덕적 원리를 덜 적용한다는 선행
연구(Bian et al., 2018; Yu et al., 2016)가 이러
한 관점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는 외집단
의 구성원은 놀잇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나누어 가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내집
단 또래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
불어, 진화적 관점에서는 인간은 집단의 생존을 높
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간
주하는데(Bailargeon et al., 2015), 이러한 해석은 
만 5세 유아들은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집단 구성원이 자신의 자원을 공유할 것이라 기
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박주향, 진경
선, 2020; Bian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내집단의 구성원이 충분한 놀잇감
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같이 놀
잇감을 함께 공유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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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기 때문에 자원이 많은 외집단 또래보다는 
자원이 적은 내집단 또래를 선택했을 거라는 해석
이 가능하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자극으로 사용
한 플레이도우는 곰 인형, 자동차 장난감 등과는 
다르게 아동들이 쉽게 쪼개어 사용할 수 있는 놀잇
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규범적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해 보자면 
자원의 양보다 내집단을 선호하는 경향성은 사회 
문화적으로 학습된 것이라 볼 수 있다(Sherif & 
Sherif, 1953). 다시 말해, 아동은 내집단 구성원
에게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사회집단 구성원을 
보면서 내집단 선호에 대한 경향성이 강화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문화권에서 사회적 자본을 근간으로 명시적으로
(explicit) 또래를 선택하고 선호를 표현하는 것이 
사회․문화적으로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기에 자본
의 양에 기반한 또래 선호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
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자원을 많이 가진 또래가 외집단에 속할 경우,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또래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나
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본 연구결과는 이 시기 
아동들에게 같은 집단에 속했다는 소속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자원의 양과 같은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으로 인한 편견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새로운 기준을 통해 임의적으로 할당된 최
소집단으로 쉽게 재조직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
과(Dovidio et al., 2010)는 다른 집단에 속해보는 
재조직(re-categorization)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내집단에 대한 편향 역시 낮출 수 있음을 제안한다
(Dovidio et al., 1997). 비록 본 연구에서는 티셔
츠 색깔에 기반해 최소집단을 형성했지만, 좋아하
는 그림을 토대로 혹은 동전을 던져 형성된 집단

에도 최소집단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는
(Dunham et al., 2011; Tajfel, 1970) 보다 다양
한 기준을 토대로 형성된 집단에서도 최소집단의 
효과가 나타남을 시사한다. 가령, 팀 활동을 할 때, 
성별과 같이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항상 같은 집단에 속하게 하는 것보다 입고 있는 
옷 중에 빨간색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 자유 선
택 활동시간에 음률영역에서 놀이를 한 친구와 그
렇지 않은 친구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집단을 나
누어 다양한 집단에 속하게 하는 경험을 제공해 줌
으로써 기존의 내집단에 대한 편향 역시 낮출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3개의 실험 모두에서 연
령과 성별이 아동의 또래선호와 유의한 상관이 없
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최소집단을 근간으로 한 
내집단 선호, 자원의 양에 근간을 둔 또래선호, 자
원의 양보다는 내집단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만 
4~6세 아동에게서 그리고 남아, 여아에게서 유사하
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이는 최소집단 및 자원의 
양에 따른 또래선호가 아동의 연령 또는 성별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음을 밝힌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Ahl & Dunham, 2017; Dunham et al., 
2011). 특히, 본 연구의 결과가 아동의 연령에 상
관없이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내집단 및 
자원의 양에 대한 선호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쌓이
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선호이기보다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획득되는 또래 상호작용에 따른 선호
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경향성이 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일찍 자원의 양에 기반한 선호 
혹은 최소집단으로 나눠진 내집단에 대한 선호가 
발달할까? 자원의 양 혹은 최소집단에 기반한 내집
단 또래선호는 단순히 좋고, 싫음의 평가를 넘어 
다양한 영역의 발달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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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선호하는 또래를 지목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양에 기반하여 직관적으로 사고 
할 수 있는 인지발달(김정신, 2012; 박혜은, 박경
자, 2014; Nelson et al., 2005)이 선행되어야 한
다. 더불어, 자원의 양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기반으로 집단을 나눌 수 있으며(Olson et al., 
2012), 특정 집단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implicit 
attitude)를 형성하는 사회성 발달(Cvencek et al., 
2011) 역시 수반되어야 가능하기에 적어도 전조작
적 사고 단계에 이른 유아들에게서 이러한 선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과제는 다
음과 같다.

본 연구는 만 4∼6세 아동에게 최소집단을 기준
으로 형성된 내집단과 자원을 많이 가진 또래 중 
어떤 또래를 더 선호하는지 선택하게 하여 또래선
호에 영향을 미치는 비생물학적 변인에 대해 알아
보았다. 하지만 왜 아동이 자원을 많이 가진 또래
에 비해 내집단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다. 아동이 최소집단으로 
형성된 내집단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본인과 같은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단
이 좋아지는 긍정편향이 생길 수 있으며(McAuliffe 
& Dunham, 2016), 또 다른 가능성은 내집단 구
성원에게 더욱 호의적으로 행동해야되는 도덕적 의
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집단을 선택했을 수도 있
다(Bian et al., 2018).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간
단한 인터뷰를 통해 아동이 왜 자원과 내집단 간의 
선택에서 내집단을 더욱 선호하는지에 대한 심리적 
기제를 파악할 수 있겠다.

더불어, 비록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반경을 또
래로 넓혀나가는 초입에 있는 유아기 아동을 대상
으로 하여 연령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이 학령기를 거치면서 본 연구에
서 살펴본 비생물학적 변인들의 영향성이 유지 혹
은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가령, 자원
의 많고 적음에서 비롯되는 집단 간의 갈등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자원의 양이 또래 선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더욱 폭넓은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
로 비생물학적 변인 간의 상대적 영향성을 탐색해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실험당 참가자 수가 20~30
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후속 연구에서 
참가자 수를 늘려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검증
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소집단 패러다임과 
자원의 양 간의 상대적 영향성만을 검증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비생물학적 변인의 범위를 넓혀 
그 영향성을 탐색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언
어는 생물학적으로 정해지는 변인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영유아들은 언어에 근간한 강력한 내집단 선
호를 보인다는 선행연구(Kinzler, 2021)를 바탕으
로 자원의 양, 언어 및 최소집단을 기준으로 형성
된 내집단이 또래 선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성을 
검증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외 
최초로 자원의 양과 최소집단이 또래선호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성을 탐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이 자주 접하는 환경이나 
교육과정에 최소집단 페러다임을 적용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발달하는 사회적 편견을 줄일 수 있
는 방안 모색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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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oup bias trumps amount of resource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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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n early childhood, children evaluate others based on the amount of resources, and they tend 
to prefer wealthy individuals over poor ones. What is less clear is how strong this bias is in children. 
The present study probes the relative strength of amount of resource bias and in-group bias, a robust 
bias in children. Prior to, conducting our analysis we first confirmed that four to six year-old children 
preferred peers with more resources (Study 1a) and those who were in the same group (wearing the 
same color t-shirt that they were wearing; Study 1b). Importantly, children preferred an in-group 
member with less resources over a outside the with more resources, suggesting that the in-group 
membership is a stronger social cue than the amount of resource cue in early childhood.

Keywords : amount of resources, minimal group, in-group, peer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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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자원의 양 선호 실험 시나리오

안녕? 나는 000이야.
지금부터 노트북으로 @@이하고 비슷한 아이 둘을 보여줄 건데, 두 명 중에 @@이가 원하는 아이를 

선택하면 돼. 해줄 수 있어?
(동의하면) 그럼 지금부터 보여줄게.
이 친구는 플레이도우를 1개 가지고 있고, 이 친구는 플레이도우를 3개 가지고 있대. @@이는 누구하

고 놀이를 하고 싶어?

2. 최소집단 선호 실험 시나리오

안녕? 나는 000이야.
지금부터 노트북으로 @@이하고 비슷한 아이 둘을 보여줄 건데, 두 명 중에 @@이가 원하는 아이를 

선택하면 돼. 해줄 수 있어?
(동의하면) 그럼 지금부터 보여줄게.
@@이는 오늘 주황색(초록색)팀이야. 그러니 주황색(초록색)티셔츠를 입자.
(티셔츠를 입은 후)
이 친구는 주황색(초록색) 집단이고 이 친구는 초록색(주황색) 집단이야, @@이는 둘 중에 누구하고 같

이 놀이를 하고 싶어?

3. 자원의 양 VS 최소집단 선호 실험 시나리오

안녕? 나는 000이야. 지금부터 노트북으로 @@이하고 비슷한 아이 둘을 보여줄 건데, 두 명 중에 @@
이가 놀고 싶은 아이를 선택하면 돼. 해줄 수 있어?

(동의하면) 그럼 지금부터 보여줄게.
@@이는 오늘 주황색(초록색)팀이야. 그러니 주황색(초록색)티셔츠를 입자.
(티셔츠를 입은 후)
봐봐. 이 친구는 초록색(주황색)팀이고, 플레이도우를 3개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친구는 주황색(초록

색)팀이고 플레이도우 1개를 가지고 있어. @@이는 둘 중에 누구하고 같이 놀이를 하고 싶어?


